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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시작에서 만난다. 시원한 물길을 보며 걷는 염하강 철책길 
(DMZ 사색(四色)하다 ⑥ 평화누리길 1코스 이야기)  

○ 평화누리길 1코스(염하강철책길), 물길을 따라 걷는 역사와 평화의 여정
  - 대명항에서 문수산성까지 이어지는 약 14km의 해안을 따라 걷는 길
  - 손돌 전설부터 병인양요·신미양요까지, 한반도 격랑의 역사가 흐르는 길

  - 철책과 통제의 공간에서 누구나 걷는 평화·성찰의 길로 거듭난 ‘평화누리길’

평화누리길은 경기도 DMZ 접경지역(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시군을 잇는 

최북단 도보 여행길이다. DMZ 인근 철책선을 따라 걸으면서 분단 현실을 

체감하는 것은 물론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길로도 

유명하다. 2010년 개장한 평화누리길은 총 12개 코스이며 전체 길이는 약 

189km 안팎이다. 김포 3코스, 고양 2코스, 파주 4코스, 연천 3코스로 구성돼 

있다. 

DMZ와 인접한 평화누리길은 사계절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계절별 

색깔을 천천히 음미하며 걷는다’는 뜻에서 경기도는 ‘DMZ 사색(四色)하다.’  

라는 주제로 월별 가볼 만한 평화누리길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에는, 시원한 물길을 보며 걸을 수 있는 1코스 

‘염하강 철책길’을 소개한다. 

■ 바다와 강이 만나는 대명항, 평화의 여정이 시작되는 지점

길은 대명항에서부터 시작된다. 수도권과 가까운 대명항은 주말이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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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들로 활기를 띠는 김포의 대표 관광지다. 쭈꾸미와 꽃게, 전어 등  

서해의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어촌의 정취와 서해의 풍경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접경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초입에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운봉함이 

전시된 김포함상공원(현재 안전점검으로 휴관중)이 접경지역의 역사성과 안

보의 의미를 함께 보여주며 평화누리길 여정의 시작을 알린다. 

평화누리길 1코스는 철책선을 따라 흐르는 염하강을 마주하며 이어지는 약 

14km의 길이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염하강 특유의 풍경 속에서는 건너편 

강화도 고려산 너머로 붉게 물든 노을이 내려앉고, 그 아래로 고깃배들이   

유유히 오가며 한 폭의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 손돌의 전설, 길 위에서 만나는 역사

지금의 고요한 모습과 달리 이곳은 과거에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했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염하는 오랜 세월 강화도를 지키는 천혜의 방어선    

이었으며, 동시에 외세가 한양으로 진입하는 관문이기도 했다.

평화누리길 입구에서 1km가량 걸으면 덕포진을 만나는데 이곳에 있는   

손돌묘가 뱃사공 손돌의 슬픈 이야기를 전한다. 고려 23대 왕인 고종이    

몽고군 침략을 받아 강화도로 피신하던 중 물길을 오해하여 손돌을      

죽였지만, 물에 띄운 바가지를 따라가라던 그의 충심 어린 조언 덕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는 전설이다. 이후 사람들은 음력 10월 20일 무렵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손돌바람’이라 부르며 그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

■ 외세의 침입로가 된 염하, 격랑의 역사 속에서 막혔던 시간

김포와 강화도 사이에 있는 물길인 염하는 본래 외부의 침입을 막는 천혜의 

방어선이었으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방어선이 아닌 침입로로   

바뀌었다.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당시 프랑스군과 미군은 이 물길을 

따라 강화도로 진입했고, 덕포진 일대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조선군은 맹렬히 저항했지만 군사력의 격차는 컸다. 결국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며 격랑의 근대사 속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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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냉전기를 거치며 염하는 철책으로 둘러싸인 통제의 

공간이 됐다. 오랜 시간 접근이 차단됐던 이곳은 이제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로 다시 열렸다. 과거 국방의 최전선이었던 공간은 이제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

■ 문수산성에서 마주하는 호국의 의미

종점인 문수산성은 병자호란 이후 강화 방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된 

산성으로, 병인양요 당시 격전지이기도 하다. 산성에 올라 염하를 내려다보면, 

이 길이 단순한 걷기 코스를 넘어 수많은 시간과 기억이 겹겹이 쌓인 역사 

공간임을 실감할 수 있다.

■ 철책선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평화를 걷다.

평화누리길 1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철책선 너머로 염하강에 비치는 풍경과 

함께 고려와 조선, 근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역사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  

과거 긴장과 통제의 공간이었던 이 길은 이제 누구나 걸으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다시 열리고 있다.(여름철 도보 여행 시에는 강한 햇볕과  

자외선에 대비해 모자와 선크림, 충분한 식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평화누리길 1코스(염하강철책길) 안내 

 ○ 문의 : 031-956-8310(경기관광공사)
 ○ 정보 : 경기도 DMZ (비무장지대 : https://dmz.gg.go.kr/gg_dmz-tour/peace)
                     (경기관광공사 : http://ggtour.or.kr/dmz/index.do) 
          연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www.gimpo.go.kr/culture/index.do)
          경기관광공사 카카오채널 『평화누리길』

https://dmz.gg.go.kr/gg_dmz-tour/peace
http://ggtour.or.kr/dmz/index.do
https://www.gimpo.go.kr/culture/index.do

